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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사태' 관련 우리·신한은행 제재심 결론 못내려 한국경제

금감원은 18일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회의를 종료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혀

쟁점은 우리은행의 경우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문제가,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였다.

취약업종 대출 몰리는데…당국은 무분별 지원 고수 매일경제

최근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금융권에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은행의 기업 원화대출 잔액은 995.3조억원으로 전달보다 8.9조 늘었는데, 증가폭의 94.4%가 취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출에 쏠려 있다는 점

금융당국 중금리 구간 낮추기 작업 착수 e대한경제

중금리 대출구간은 은행권이 6~10%, 저축은행은 11~15%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중금리 수준을 지금보다 1~2%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

시중은행의 중금리대출 판매 비중이 감소 추세에 있어 은행권의 중금리대출 비중을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 인터넷전문은행에 중금리대출 비중을 크게 늘려줄 것을 주문한 상태

비트코인으로 돈 벌자…2030세대 케이뱅크로 몰려갔다 한국경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2030 세대 투자자를 대거 끌어들이면서 급성장. 지난 1~2월 케이뱅크 신규 발급자는 92만. 동기간 카카오뱅크 신규 가입자 38만 명의 두 배 상회

가입자 대폭 증가한 이유가 암호화폐 때문만은 아니라고한다. 암호화폐를 거래하려고 가입한 고객이 높은 예·적금 금리 등을 체감하며 입소문을 냈고, 유입 고객이 더 늘었다는 것

차별화=생존, 보험 '배타적 사용권' 봇물 예사롭지 않다 이코노믹리뷰

보험사들이 새로운 보험 상품에 대한 판매 독점권을 부여받기 위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하는데 적극적. 시장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험사들이 선점경쟁을 벌이는 것.

18일 기준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상품은 생명보험 3건, 손해보험 7건. 생보사의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7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1분기 만에 3건이 신청됐다.

IPO 시장 활황에 올해도 주관사 경쟁 '치열'···미래에셋대우 선두 서울파이낸스

지난해보다 많은 기업들이 상반기에 공모시장에 진입. 증권사간 기업공개(IPO) 주관 순위 경쟁은 올해 들어서도 격화. 올해 1분기 미래에셋대우가 가장 많은 기업의 상장을 주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스팩과 분할상장을 제외하고 올 상반기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은 총 24개로 집계

서슬퍼런 금융당국 경고에… ‘달러보험’ 못 내놓는 삼성생명·한화생명 머니S

최근 금융당국은 달러보험을 판매 중인 일부 생명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상당수 문제점을 발견.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달러보험 출시 철회 또는 연기.

지난 2017년 달러보험 등 외화보험 매출(수입보험료)은 3230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7575억원을 기록

카카오페이증권, 세 번째 유상증자…MTS 혁신 '가속도' 뉴데일리경제

카카오페이증권이 1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작년 2월 카카오페이로 대주주 변경 이후 세 번째 유상증자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강화 등 본격적인 디지털화에 나선 가운데 연내 론칭 예정인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개발 작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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